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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망하는 요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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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망하는 요소 7 가지 중 바로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1) 국가부채, 2) 생상성, 3) 이민 정책 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4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국민 문화의 퇴폐
미국이나 한국에서 주요 언론 매체들이 왜곡보도를 점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부와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 전통을 이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적대하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점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었고 유권자들에게 편가리기를 조장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를 규탄하는 세력이 약해졌고 그런 지도자들을 축출하려는 열성이 감퇴했습니다.  현인을 추앙하지 않고 저주와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단결시키려 하지 않고 선동하여 작은 이견을 복돋우어 분파를 만들기에 바뻤습니다.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부패하는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부일처의 굳건했던 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로사상과 정절의 미풍은 고리타분한 조롱꺼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마약의 사용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는 망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기독교가 차차 도태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민이 각성하여 건전한 문화를 재건해여 할 것입니다.

5. 핵 확산
전자자기파동 (EMP)이 미국 상공에서 폭팔하면 90%의 인구가 기아로 사망하게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에 비등한 핵무기로 인한 대 참상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히 불안정한 북한과 회교도 극단 주의자를 알게 모르게 두둔하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갖게 되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을 향하여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은 냉전시대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책인 “ 협박은 협박으로”의 밎대결로 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찌가 비상한 관심입니다.  유화정책도 선제 타격도 극심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핵보유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현명한 대처를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6.  당파분쟁 
영국의 명 수상이었던 윈스튼 처칠 경은 말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자기보다 당을 더 사랑하고 당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나라보다 당을 서 사랑하고 당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했습니다. 사사건건  대립과 논쟁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초당적으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쩌다 당들이 합의하는 안건을 보면 모두 세금의  퍼주기 건수일 뿐입니다. 아니면 다투기만 하다가 마지막 몇 시간 남기고 날치기 법안 통과를 시킬 뿐 아무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번영하는강국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7.  통제불능 정부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답시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따라서 정부는 더욱 비대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이하여 더욱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기가 일수입니다.  작은 정부가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 전부를 돌본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민생을 더욱 빈곤하게 만듭니다. 작은 정부는 입에서만 오르내리고 있을 뿐 정부가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간섭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약한 나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끝
